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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속노조는 총파업으로
6월 17일, 8차 중앙교섭 결렬 선언…7월 총파업 예고

장창열 위원장 “생명과 안전이라는 절박한 요구 대답 없어 답답”

금속노조가 2025년 중앙교섭 결렬

을 선언했다. 금속노조는 7월 16일 

총파업을 예고했다.

금속노조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

와 6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

금속노조 회의실에서 8차 중앙교섭

을 열었다. 사용자협의회는 추가 제

시안을 내지 않았다. 장창열 위원장

은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.

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“지금

까지 나온 제시안은 조합 눈높이에 

한참 못 미친다. 결단할 수밖에 없

다”며 “생명과 안전이라는 우리의 

절박한 요구에 대답 없는 상황이 답

답하다.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정부 

눈치 보지 말자고 했으나 제시안이 

없었다. 교섭 결렬이다”고 말했다.

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

“노동계가 작년보다 낮은 최저임금 

인상 폭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. 노

동계도 경제상황이 엄중하다고 인식

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”며 “최

저임금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보

고 사용자협의회도 의견수렴하여 최

선을 다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

다”고 밝혔다.

금속노조는 ▲공급망·일자리 보

호를 위한 노정교섭 ▲모든 노동자 

작업중지권 보장 ▲노조법 2·3조 

개정 ▲산별교섭 제도화 ▲회계공

시·타임오프 즉시 폐기를 걸고 7월 

16일 총파업 나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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